
최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동방신기가 멤버 별 활동을 시작했다.시아준수와 유노윤호 최강

창민이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8월9일 귀국했다. 하지만 영웅재중과 믹키유천은 일본에 잔

류, 현지에서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.

동방신기는 8월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'2009 진구 불꽃축제 대회'에 참석했다. 이에 앞서 전날

인 5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한 바 있다. 일본에서의 스케줄을 마친 후 일부 멤버만 귀국

해 귀추를 주목시키고 있다.

일본에 남은 영웅재중과 믹키유천은 동방신기가 일본에서 29번째 발표하는 싱글 '컬러스-멜로

디 앤 하모니' 활동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. 또 두 사람은 일본 힙합 듀오 엠플로의 10주년 기념

헌정 앨범 '빈 소 롱'(Been so long)에 참여, 개별 활동을 펼치고 있다.

동방신기의 일본 내 활동은 현지 소속사 에이벡스가 맡고 있다. 에이벡스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

해 "양측의 소송에도 일본 활동은 적극 지원하겠다"는 뜻을 밝힌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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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방신기 재중-유천 日 남아 '개별활동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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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동방신기는 도쿄(22,23일), 오사카(29,30일)에서 차례로 열리는 에이-네이션 공연과 오는

9월과 10월로 예정된 중국 공연도 정상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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